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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분명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늘 마주치는 

얼굴인데도 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럴 때마나 사람들은 

효가 ‘사라졌다’, ‘변질됐다’ 말한다. 하지만 효의 어떤 부분이 사라지고 변질됐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팽배가 그 원인이라고들 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심리 변화보다 삶의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효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본다. 과거에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했었기 때문에, 한곳에서 오래 거주하며 두레나 품앗이 등 농사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모임이 활발했다. 가족의 생계와 공동체의 장래를 염려하며 서로 감내했던 기꺼이 나를 희생하던 시대다. 

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 오면서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사도 잦고, 경계심도 심해지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며, 내가 있어야 가족도 공동체도 있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농경·산업시대의 전통적 사고로 보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비춰지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다. 부모 공경과 노인 공경 등 자녀와 젊은이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효행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할 자녀의 기본 도리조차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부모를 위한 작은 희생과 봉사는커녕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고 의지하는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점점 효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부모에게 듬뿍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마음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데, 갈수록 나누는 것은 어려워지고 내내 받기만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한국적인 정서는 가난해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효 문화의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어르신의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자리까지 내어주라는 말이 아니다. 공경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연장자로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부모에게는 받은 만큼의 예를 표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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